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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 8월 19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 발언록

대구경북 언론인과의 만남 모두 말씀

여러분 반갑습니다. 지방 언론사와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를 만든 것은 나

름대로 각별히 뜻을 가지고 한 일이다. 그 동안에, 30년 동안 우리 한국사

회가 중앙집권, 수도권 집중이 계속 이루어져 왔다. 이대로 가면 중앙과 

지방의 격차 때문에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기도 어렵고, 그것이 결국 우리 

사회에 대단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런 걱정이 있다. 뿐만 아니

고 수도권 자체도 너무 과밀이 심해져서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삶의 질

이 낮아지는 그런 부담이 있다. 이제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

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. 

 

그래서 궁극적으로 균형 잡힌 국토의 관리, 균형 잡힌 국민적인 삶, 이런 

것이 우리 삶의 한 목표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정상적인, 합리적인 발전

의 전략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. 그래서 참여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을 아주 

중요한 국가의 목표로 삼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. 대단히 많은 국력을 거기

에 기울인다. 그러자면 결국 잘사는 수도권을 깎아 내릴 것이 아니라 지방

을 더 잘 살게 북돋우는 수밖에 없다.  

 

여기에 여러 가지 전략과 자원이 동원되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

핵심적인 것은 지방 자체의 발전 역량이다. 지방 스스로 전략을 기획하고 

그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형성돼야 하는데, 그 역량의 핵심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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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지방대학으로 보고 있다. 그러나 대학은 시민사회와 어쩌면 분리돼 

있을 수 있다. 그래서 대학과 시민사회를 결합시켜야 하고, 경제계를 또 

거기에 하나 포함시키는데, 이 3자를 묶어낼 수 있는 매개집단이라고 할

까, 매개세력이 결국 저는 언론이라고 본다. 그래서 지역언론이 중심이 돼

서 지방대학과 지방의 시민사회, 지방의 경제계를 하나로 묶어서 그 지방

이 스스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전략을 기획하고, 그것을 시민들의 마음을 

모아서 함께 추진해 나가는 이런 구조가 아주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

다.  

 

그런 점에서 저는 지방육성 전략이랄까, 지방지원 전략의 중심에 사실 지

방대학을 놓고 있지만 지방언론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

그래서 우선 이런 기회를 마련했다. 앞으로 지방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

떻게 할 것이냐를 질문·답변을 통해서 서로 한번 의견을 모아보자는 뜻으

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.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좋은 질문들을 주시

고, 저도 성의 있게 답변 드리고,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또 지방발전의 

지혜를 모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. 감사합니다.  


